
<안 료>

무공해 고급화 추세 발맞춰 신기술
개발 힘써야
안료는 인류의 문화생활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예상되는 공업

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안료기술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면서 선진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상

품 생산체제를 갖추고 시설의 자동화와 품질의 고급화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따라 낮은 가격의 안료

에서는 안료의 품질수준 차이가 미미해지는 반면 고가의 안료에서는 품질의 수준차이가 더 심해지

고 있다.

한편 세계의 안료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신규참여로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으며 기존기업들도 꾸준

한 시설증설을 단행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하는 데는 상당한 신규투자가 필요하고 장치비용 또한 고가이

므로 선진 안료제조기업들도 투자 시기를 늦추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안료인 C l a s s i c안료는 비록 이미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술 수준이나 품질면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안료의 설계에는 많은 시간, 경비, 인력이 소모 될 뿐만 아니라 안전성 시험

절차가 길고 까다로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안료의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품질개선 방법으로 안료표면의 개질은 흡유량이 적으면서 다른 물성은 향상시키고, Mill

B a s e에서의 Pigment Loading의 극대화와 안료의 근본적인 결점을 감소시키므로 용도의 고급화를 꾀

할 수 있다. 또 안료 사용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간단한 교반 또는 혼련만으로 목적하는 분산도를

만족시키는 초고성능 분산성안료로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안료를 사용하는 관련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안료의 소요적성도 향상되고 있다. 즉 중금속함유 안

료의 사용감소, 인쇄잉크와 P a i n t에서의 V O C문제 해결을 위한 열융착식 도장방식 도입, 인쇄속도의

증가에 따라 안료의 소요적성도 향상되고 있다.

국내 안료시장은 내광성·내열성·내후성등이 크게 요구되는 자동차코팅, 플래스틱용 고급안료 부

문은 유럽 및 일본 유기안료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국산 유기안료는 중저급품의 인쇄잉크용 안료가 주류를 이뤄 인쇄경기에 민감한 편이다. 특히 인쇄

잉크시장은 G N P와 비례 성장함으로써 경기변동에 즉각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생활수준

의 향상과 내수 및 수출경기 호조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9 2년 유기안료 생산실적은 8 3 9 3톤으로 9 1년 8 1 0 9톤 대비 3.5% 증가했다. 프탈로블루계는 9 2년 3 1 2 8

톤을 생산, 91년 2 8 3 6톤 대비 1 0 . 3 %의 증가세를 보였고, 아조안료는 3 4 0 4톤 생산, 91년 3 2 5 0톤 대비

4.7% 증가했고, 레이크계는 9 2년 8 8 6톤을 생산 9 1년 8 7 8톤 대비 0.9%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프탈로그린계는 9 2년 9 1톤을 생산, 91년 1 1 8톤 대비 2 3 . 0 %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아조계는 원료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서는 경

쟁력이 약한 반면 프탈로블루계는 Crude 및 원료의 국산화로 국제파동과 관계없이 경쟁력이 유지되

고, 세계점유율도 높은 편이다.

무기안료는 최근 인디아·중국 등에서 저가품이 대량 유입,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제품

은 품질은 낮지만 가격이 워낙 낮아 국내기업들이 경쟁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 2년 무기안료 생산실적은 1만1 4 6 5톤을 생산, 91년 2만4 4 4 0톤 대비 5 3 . 1 %나 감소했다. 징크계는 9 2년

1 4 8 9톤을 생산, 91년 1만5 0 2 3톤 대비 무려 9 0 . 1 %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감청은 9 2년 2 3톤을 생산했

고, 크롬은 3 6 6 0톤을 생산해 9 1년대비 각각 65.1%, 4.9% 감소했다.

조제안료는 9 2년 8 5 8 0톤을 생산, 91년 8 8 9 5톤 대비 3 . 5 %의 감소세를 보였다.

안료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은 카본블랙이며, 카본블랙의 95% 이상은 고무에 사용된



다. 카본블랙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안료는 이산화티타늄으로 여러 부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고무공업은 타이어 생산기업들과 신발생기업들체로 나눌 수 있느데 규모면에서 타이어생산기업들이

훨씬 크다. 타이어에 사용되는 카본블랙은 대부분 고무의 보강제로 사용된다. 타이어의 내마모성은

카본블랙의 입자크기 표면성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입자크기로 카본블랙의 그레이드가 나누어 진

다.

신발생산기업들에서는 카본블랙보다는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외에는

고무용 유색 마스터뱃치가 많이 사용된다. 최근 신발업계의 불황으로 생산기업들은 물론 안료제조기

업들도 영향을 받고있다. 고무에 사용되는 안료는 특수고무를 제외하고는 유색안료의 경우 아조레이

크계 안료 및 D i s a z o계 안료, 동프탈로시아닌계 안료, 무기안료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도료용 안료는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안료의 물성이 다르나, 대체로 분산성, 내광성, 내후

성, 은폐력, 색상의 선명성 등이 요구되며 때에 따라 내열성과 착색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도료용 유기안료 시장은 자동차용이 주류를 이루고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젼 등 고가의 가전제품·

인테리어 가구용 등에도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체로 자동차용 도료는 무기안료, 프탈로시아닌계 안료와 국내생산되는 D i o x a z i n e계 안료 및

Q u i n a c r i d o n e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를 Ciba-Geigy, Hoechst, Bayer, Dupont 등에서수입하여 사용

하고 있다.

도료용 유기안료의 향후 추세는 미국·유럽 등의 자동차생산기업의 색상개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생산기업들이 미국·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에 주력 그 지역에서 선

호하는 유행색을 곧바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내 안료 및 중간체 생산실적 (단위: 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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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

레이크

프탈로블루

프탈로그린

기타

소계

크롬

징크

감청

기타

소계

조제안료

소계

3 , 0 2 2 3 , 2 5 0 7 . 5 3 , 4 0 4 4 . 7

4 6 5 8 7 8 8 8 . 8 8 8 6 0 . 9

2 , 5 6 8 2 , 8 3 6 1 0 . 4 3 , 1 2 8 1 0 . 3

1 3 4 1 1 8 ▽1 1 . 9 9 1 ▽2 2 . 8

2 , 7 4 9 1 , 0 2 7 ▽6 2 . 6 8 8 5 ▽1 3 . 8

8 , 9 3 8 8 , 1 0 9 ▽9 . 3 8 , 3 9 4 3 . 5

3 , 5 0 9 3 , 8 4 7 9 . 6 3 , 6 6 0 ▽4 . 9

8 , 8 2 3 1 5 , 0 2 2 7 0 . 3 1 , 4 8 9 ▽9 0

9 4 6 5 ▽3 0 . 9 2 3 ▽6 4 . 6

1 1 , 6 9 6 5 , 5 0 6 ▽5 2 . 9 6 , 2 9 3 1 4 . 3

2 4 , 1 1 2 2 4 , 4 4 0 1 . 4 1 1 , 4 6 5 ▽5 3 . 1

7 , 0 6 9 8 , 8 9 4 2 5 . 8 8 , 5 8 0 ▽3 . 5

7 , 0 6 9 8 , 8 9 4 2 5 . 8 8 , 5 8 0 ▽3 . 5

4 0 , 1 1 9 4 1 , 4 4 3 3 . 3 2 8 , 4 3 9 ▽3 1 . 4

5 , 7 5 5 5 , 3 4 4 ▽7 . 1 6 , 4 5 5 2 0 . 8

6 , 9 3 9 9 , 3 9 3 3 5 . 4 1 1 , 9 9 2 2 7 . 7

1 2 , 6 9 4 1 4 , 7 3 7 1 6 . 1 1 8 , 4 4 7 2 5 . 2

국내 유기안료의 기업별 공급현황 (단위: M/T,

품 목 기 업
수 량 수 량 수 량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990 1991 1990

A z o - 경기색소 3 9 . 9 1 . 3 5 4 . 3 3 6 . 2 3 5 . 7 ▽3 4 . 3

i n s o l u b l e 우성화학 8 5 9 . 5 2 8 . 4 4 9 2 . 7 ▽4 2 . 7 5 2 7 . 4 7 . 0

동양잉크 4 7 1 . 4 1 5 . 6 8 3 7 . 2 7 7 . 6 9 4 4 . 9 1 2 . 9

대한스위스 1 , 5 3 0 . 0 5 0 . 6 1 , 6 5 1 . 0 7 . 9 1 , 6 6 5 . 0 0 . 1

동양화학 1 2 1 . 0 4 . 0 2 1 4 . 8 7 7 . 6 2 3 0 . 8 7 . 4

소 계 3 , 0 2 1 . 8 3 7 . 0 3 , 2 5 0 . 1 7 . 6 3 , 4 0 3 . 8 4 . 7

A z o - 경기색소 1 6 7 . 4 3 6 . 0 2 0 9 . 0 2 4 . 8 1 0 4 . 7 ▽4 7 . 5

L a k e 욱성화학 1 2 1 . 2 2 6 . 1 1 8 7 . 8 5 5 . 0 2 1 6 . 6 1 5 . 3

우성화학 5 4 . 2 1 1 . 7 3 3 0 . 2 5 0 9 . 1 3 7 6 . 0 1 3 . 9

제일색소 1 2 1 . 8 2 6 . 2 1 5 1 . 3 2 4 . 2 1 8 3 . 5 2 1 . 3

소 계 4 6 4 . 6 5 . 7 8 7 8 . 3 8 9 . 1 8 8 5 . 8 0 . 0

P h t h a l o - 경기색소 8 7 . 9 3 . 4 1 2 3 . 8 4 0 . 9 7 3 . 4 ▽4 0 . 7

B l u e 욱성화학 3 5 . 3 1 . 4 5 0 . 3 4 2 . 5 8 8 . 3 7 5 . 5

우성화학 7 5 4 . 9 2 9 . 4 8 1 1 . 2 7 . 5 9 2 2 . 2 1 3 . 7

대한스위스 6 6 3 . 0 6 4 . 8 1 , 7 9 5 . 0 7 . 9 2 , 0 0 0 . 0 1 1 . 4

동양화학 2 7 . 0 1 . 1 5 5 . 5 1 0 5 . 6 4 3 . 7 ▽2 1 . 3

소 계 2 , 5 6 8 . 1 3 1 . 5 2 , 8 3 5 . 8 1 0 . 4 3 , 1 2 7 . 6 1 0 . 3

P h t h a l o - 욱성화학 5 . 1 3 . 8 3 . 6 ▽3 0 . 6 5 . 2 4 4 . 9

G r e e n 우성화학 1 0 2 . 0 7 6 . 3 8 4 . 3 ▽1 7 . 3 5 9 . 9 ▽2 8 . 9

동양화학 2 6 . 5 1 9 . 8 3 0 . 0 1 3 . 2 2 5 . 7 ▽1 4 . 3

소 계 1 3 3 . 6 1 . 6 1 1 7 . 9 ▽1 1 . 7 9 0 . 8 ▽2 3 . 0

O t h e r s 경기색소 8 . 3 0 . 4 0▽1 0 0 . 0 1 . 0 1 0 0

욱성화학 3 5 7 . 6 1 8 . 1 4 3 4 . 2 2 1 . 4 4 9 8 . 6 1 4 . 8

우성화학 1 , 5 4 4 . 2 7 8 . 1 3 0 0 . 0 ▽8 0 . 6 4 1 . 0 ▽8 6 . 3

동양화학 6 8 . 2 3 . 4 7 4 . 6 ▽6 5 . 1 6 6 . 0 ▽1 2 5 . 0

소 계 1 , 9 7 8 . 3 2 4 . 2 8 0 8 . 8 ▽5 9 . 1 6 0 6 . 6 ▽1 1 . 5

8 , 1 6 6 . 4 1 0 0 7 , 8 9 0 . 9 ▽3 . 4 8 , 1 1 4 . 6 0 . 3합 계



C i b a - G e i g y의 DPP Red BO는 최근 2 ~ 3년 동안 가장 인기를 모았던 유기안료로 특히 프라이드와

같은 소형차용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9 3년부터는 전세계적으로 R e d계 솔리드칼라가 쇠퇴하고

블루, 그린계 메탈릭·마이카칼라와 복고풍 블랙 등이 선호됨에 따라 D P P수요는 크게 감소할 전망

이다.

반면 G r e e n계 색상은 전세계적으로 유행, 프탈로시아닌 그린 7, 그린 36 등의 수요가 호조를 띨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탈로시아닌 그린은 현재 고급품은 유럽·일본이, 중급품은 C r u d e설비를 갖춘

대한스위스화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Toyo Ink는 9 2년말 프랑스에 있는 I C I프탈로시아닌 공

장을 인수 블루·그린 생산능력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스위스화학도 9 3년 안으로 그

린안료 생산능력을 8 0 0톤 가량 증설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시장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9 2년 도료용 유기안료 시장은 11.2% 성장했으나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 0 . 3 %에 이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쇄잉크산업은 꾸준히 발전되고 있으며 잉크에 사용되는 안료는 유기유색안료로 대부분 국내

에서 생산되고 있다.

국내 인쇄잉크시장은 1 5 0 0억원 정도로 그라비아가 6 0 0 ~ 7 0 0억원, 옵셋 4 5 0 ~ 5 0 0억원, 윤전(신문잉크

포함) 2 5 0억원, 금속용 1 0 0억원, 후렉소 7 0 ~ 1 0 0억원, 기타가 3 0억원 등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9 2년 잉크용 안료시장은 1 5 2억원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86~90년 민주화 추세에 따른 간

행물 발간 붐에 따라 연평균 1 2 ~ 1 5 %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인쇄산업이 주춤함에 따라 연

평균 8 ~ 1 0 %의 성장율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한편 잉크생산기업에서 잉크의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Flushing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Flushing 기술은 건조전의 유기안료 Press Cake와 인쇄잉크바니쉬를 혼합하여 강력 혼련기에 의해서

친유성인 안료가 바니쉬에 둘러싸여 물을 쉽게 분리, 제거하므로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료의

A g g l o m e r a t i o n과 A g g r e g a t i o n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착색력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선명도가 좋은

잉크를 얻을 수 있다. 안료업계에서도 이러한 잉크에 알맞는 안료를 개발하고 있다.

그라비아 잉크 생산기업에서는 제조설비가 종전의 개방형 Roll Mill에서 연속형, 밀폐형의 Bead Mill

로 대부분 전환됨에 따라 안료의 분산성과 잉크의 R h e o l o g y에 관계되는 성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안

료의 물성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그라비아잉크용 안료는 식품포장물의 대량 감소로 잉크 수요가 감소해 9 2년 평균 성장률이 9 1년대

비 1% 정도 성장했다. 따라서 향후 대량 출판용 수요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식품포장용으로 적용가능한 무독성 잉크 수요가 점차 늘어나 무독성안료 수요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옵셋잉크용 안료는 2B, 4B-Acid Type Azo Lake계 레드 5 3－1, 카민 레드 5 7－1과 Toludine Type

A z o계 Hansa Yellow, Benzidine Type Azo계 Hansa Yellow, 프탈로시아닌 블루가 주류를 이루고 있

으며 8 5 %가 국산화되어 있다.

Carmine 4B Acid Blue는 내수성 등 물성이 나빠 인쇄시 퍼짐현상이 발생하지만 별다른 대체품이 없

는 실정이다. PC(Press Cake)와 P o w d e r로 공급되는 카민은 현재 K G당 7 0 0 0원 정도이며, 연간 수요

는 2 0톤 규모로 제일색소 8톤, 우성화학 7톤, 대한스위스화학이 5톤을 각각 공급하고 있다.

옵셋용 블루는 과거 농도가 강해 인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밝고 투명한 색상이 호조를 띠어 그 수

요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스위스화학은 기존 Blue 8500보다 색상·순도·밝기 등이 개선된

8 7 0 0번을 9 3년 하반기부터 집중 판촉할 예정이다.

플래스틱은 종류에 따라 녹는 온도가 다르고 성형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여 이 기

간동안에 안료가 변색하거나 목적물질의 물성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지에 따라

물성이 다양하지만 Melting Point가 높고 Processing Time이 긴 경우에는 내열성이 좋은 안료가 필요

하고, 식품포장용기에 사용되는 안료는 무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플래스틱용 안료는 분산성과 내

용제성이 좋아야 한다. 내용제성이 나쁠 경우 M i g r a t i o n (색이행 현상)이 발생,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PE, PP, PVC 등에는 Diarylide Yellow 중 C.I. Pigment Yellow 13, 14, 83 등이 쓰이고, Azo Lake계

안료로는 C.I. Pigment Red 48:1, 48:2, 48:3, 53:1, 57:1 등이쓰이나 내수성과 내광성이 좋지 않다.



프탈로시아닌 B l u e와 G r e - e n은 분산성이 좋지 않다.

최근 플래스틱용 안료 시장은 주 수요처인 마스터뱃치업계 등 내수와 수출 모두가 부진, 최악의 상

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2년 플래스틱용 유기안료 수요은 7 3 5톤, 117억2 3 0 0만원 규모를 보였는데 이는 중간 유통상들의 재

고물량을 실수요로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9 1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우성화학이 24.8%, 대한스위스화학이 20.7%, Hoechst가 2 0 . 5 %를 각각 차지했으며, 수입

비중은 4 8 . 1 %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스위스화학 등 국내기업은 프탈로시아닌 블루/그린에 주력하는 반면 Ciba -Geigy는

Quinacridone Red/Yellow, Hoechst는 Isoindoline Yellow/Red, BASF는 Phthalo Blue/Green, Isoindoline

Yellow, Disazo Yellow, Perylene Red 등고급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학용품, 사무용품, 예술가용품 등 문구공업용 안료는 무독성과 은페력이 크고 내광성이 좋은 M o n o

A z o계 안료 Y e l l o w와 Didrylide Yellow 중 PY-14, PO-13, 16 등이 사용되고, Red는 Naphthol 계통이

쓰이고 있으나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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